
[1] 모든 것에 앞서 모든 것 위에 병든 형제들을 돌보아야 한다. 참으로 그리스도

께 하듯이 그들을 섬길 것이니 [2] 이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병들었

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” 하시고 [3] 또 “너희가 이 적은 사람들 가운데 한 

사람에게 해준 것은 내게 해준 것이다”라고 하셨기 때문이다. [4] 그러나 병자 자

신들도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섬김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며, 자기를 섬기는 형제

들을 지나친 요구로 근심시키지 말 것이다. [5] 그러나 이런 (봉사를 하는) 사람들

에게 더욱 풍부한 상급이 마련될 것이므로 인내로이 참아야 한다. [6] 그러므로 

아빠스는 병든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

기울 일 것이다.

[7] 이러한 병든 형제들에게는 따로 병실을 마련해 주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부

지런하며 주의 깊은 봉사자에게 맡길 것이다. [8] 병든 사람들에게는 편의에 따라 

목욕탕을 사용하게 할 것이나, 건강한 사람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드물게 허락

할 것이다. [9] 고기 음식은 극히 허약한 병자에게만 회복을 위해서 허락할 것이

며, 회복되었거든 관례대로 고기 (음식)을 금할 것이다.

[10] 아빠스는 당가들이나 봉사자들이 병자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

주의를 기울일 것이니, 제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거나 자신의 (탓으로) 여길 

것이다.


